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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expressive phenomenon of a blurred boundary in fashion jewelr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jewelry and costume or fashion jewelry and body.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cent documentaries about jewelry theories in regards to 607 cases of fashion jewelry design in fashion books, fashion magazines, fashion internet sites from 2000 to 2014. The results were: First, phenomenon of blurred boundary between fashion jewelry and costume was expressed in a see-through wear form made of luxury material (gold and diamond) or paste material, a similar form (like fashion accessories made of crystal, bids, and gold chain), an integration of fashion accessories and jewelry, and an attached jewelry on fashion accessories. It reflected a rearrangement of conventional relationships, a blurred relation of function and meaning, dissolution of jewelry form stereotypes, jewelry styling, a harmony of function and decoration, and an alteration to the central role of a fashion image. Second, the phenomenon of a blurred boundary between fashion jewelry and body was expressed in a body organ wrapping, body surface adhesion and sculptural jewelry based on body pose. It reflected a separation from conventional space of jewelry expression, a realization of mystery and fantastic, an expression of new body surface and a blurred boundaries of fashion jewelry and body art. Aesthetic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into metaphor and integration by separation from the conventional relationship of fashion jewelry and costume or fashion jewelry an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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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각종 경계 넘기 혹은 가로지르기 현상을 향한 비상한 관심은 학문적 추세를 넘어 문화적 유행이 된 듯하다. 가깝게는 ‘국경’에서 시작하여 인종과 민족의 구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정체성, 나아가 의식과 무의식, 정신과 육체, 주체와 타자라는 보다 근본적인 경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모든 분할과 구별의 양태들이 새롭게 문제시되고 있다(Kim, 2008b). 이러한 우리 사회 속 다양한 경계에 대한 근본적 관념들이 흔들리고 고전적이고 이원화된 유형들의 대립화된 체계들이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에 있다.

      경계 흐려짐에 대한 현상은 디자인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20세기 후반 이후 패션이라는 영역에서도 형태적 모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재나 공간 구성 방식을 차용하면서(Yang & Yang, 2009)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의복의 실루엣이 파괴되거나, 신체를 바탕으로 하여 위치와 형태가 고정되었던 의복의 각 구성요소들이 자유롭게 유동되거나 삭제되어(Yang & Kim, 2008) 관습적 관계와 틀의 경계를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식적 속성의 주얼리 또한 경계 흐려짐이라는 시대적 현상이 반영되어 복식 혹은 신체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한 변화적 양상을 띠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이미 1960년대 이래로 여러 분야에서 실험적인 주얼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재는 무엇인가, 경계선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주얼리는 예술인가 아닌가 라는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으로 오늘날 주얼리의 소재와 기법에 대한 편견도 상당히 극복되고 있으며, 관습에 움츠러들지 않으려는 미술가들의 노력에 의해 주얼리, 조각, 행위예술, 패션 간의 한계는 확장되기에 이르렀다(Philips, 1996/1999).

      현대 패션에서 주얼리는 기존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장식물을 넘어 재료의 다양성, 제작자와 착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의 예술적인 감성과 철학이 더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전적인 기능과 의미의 관계, 그리고 물질적 재료의 경계조차 흐려지는 현대 사회를 닮아 의상에 부속된 하부 개념이 아닌 의미 있는 문화적 기호로의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패션 주얼리 디자인은 학문적으로는 크게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및 예술적 조형성을 토대로 한 이론적 연구와 형태, 방법 및 재료를 토대로 한 디자인 개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현대 패션 주얼리의 연구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복식 및 신체를 토대로 경계 흐려짐 현상에 의한 표현방법과 의미 그리고 미적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대 패션 주얼리의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하며, 관련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적 자료, 문화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위상 제기 그리고 학문적 발전영역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경계 흐려짐에 대한 개념 및 제이론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본다. 둘째, 현대 패션 주얼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20세기 이전 현대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통해 21세기 이후 표현현상 분류의 주요한 카테고리를 도출한다. 셋째, 현대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에 대한 표현현상 분류에 따른 표현방법과 의미 그리고 미적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논문의 분석방법으로는 경계 흐려짐과 관련된 전문서적, 연구논문 등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이행하고, 2000~2014년까지 발표된 패션 전문서적, 패션 매거진, 패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수록된 현대 패션 주얼리 사진 중 경계 흐려짐에 해당하는 607개의 사진을 수집하여 사례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경계 흐려짐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경계 흐려짐의 개념
        ‘blur’는 명사로는 ‘흐릿한 형체’, ‘희미한 것’, 동사로는 ‘(외형, 경치)를 흐릿하게 하다’, ‘(감각, 의식 따위를) 흐리게 만들다’, ‘불명료하게 만들다’ 등으로 해석된다(Elite English-Korean Dictionary, 1991). 이는 어떠한 사물, 공간과 같은 시지각적인 요소와 더불어 인간 의식의 흐릿해짐을 뜻하는 것이다.

        ‘blur’는 사진이나 영상매체, 그리고 컴퓨터 디자인 분야에서 특히 블러 효과(blur effect)라 하여 사물의 외적 형태를 흐릿하게 하여 시지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도구(tool)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blur’와 연관하여 ‘흐려짐(blurring)’ 혹은 ‘흐릿한(blurred)’이라는 단어들이 설치미술, 건축, 시각예술등에서 ‘경계(boundaries)’, ‘영역(zone)’과 연결되어 시대의 예술이나 디자인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현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설치미술에서 Davies(1997)의Blurring the boundaries: Installation art 1969-1996, 건축분야에서 피터 아이젠만(Eisenman)의 Blurred zone: Investigations of the Interstitial: Eisenman Architects, 1988-1998(Benjamin, 2003), 시각예술인 그라피티 분야에서 Beikirch(2014)의Blurring Boundaries: Extending the Limits of Graffiti등에서 ‘경계 흐려짐’이 그러하다. 시대의 예술이나 디자인 패러다임으로 설명되고 있는 ‘경계 흐려짐’은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으로서 관념(idea)을 토대로 한 사물과 사물, 사물과 배경의 관계 속에서 개념적(conceptual) 모호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경계 흐려짐’이라는 것은 크게 물리적, 시지각적으로 어떠한 사물 혹은 공간의 윤곽이자 경계가 흐릿해져서 의식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개념적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인 관념을 통해 어떠한 사물이 사물과 혹은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모호함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 주얼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경계 흐려짐을 인간의 관념에 의한 사물과 사물, 사물과 공간의 관계 속 모호함에 초점을 두고 복식 및 신체와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2.2. 경계 흐려짐에 관련된 제이론
        앞서 언급했듯이 경계는 사물과 사물, 사물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계 흐려짐은 본래 대상이나 공간이 가진 관습적이고 단순한 의미를 벗어나 다의적, 다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계 흐려짐에 대해 관념에 의한 개념적 모호함으로 활발하게 논의해 온 건축과 패션을 중심으로 여러 이론들을 수렴·고찰하였다.

        먼저 경계는 건축분야에서 영역의 접점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분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Kim, 2008a). 경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 건축에서의 연구는 탈구조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공적인 의도의 경계 해체가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경계의 해체는 위상기하학적 공간, 유동적 공간, 열린 공간 등으로 오늘날 후기구조주의 담론과 연계되어 모호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어 왔다. 공간에서 관계성을 토대로 흐려짐을 설명한 Kim(2008a)은 새로운 관계 양산과 또 다시 새로운 소통을 만드는 경계의 변화에는 타자성의 개입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타자성의 개입은 기존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전혀 다른 개체를 개입시킴으로써 기존의 관계들을 낯설게 하고 이것을 통해 그동안 지속되었던 관념들에 의문을 던지며 그 관념에서 벗어나게 한다. 예를 들어 경계를 형성하고 대립하고 있는 A와 B의 관계에 C가 개입될 경우, A와 B는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C사이에도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경계 흐려짐을 또 다르게 설명한 건축가로는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이 있다. 그는 경계 흐려짐을 기능과 의미사이의 관습적 관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흐려짐이라는 개념을 개념적인 활동으로 이해한 피터 아이젠만은 건축적인 요소 즉, 단(칼럼) 또는 벽과 같은 요소들을 흐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흐려짐 현상은 보이는 것과 뚜렷하게 표현된 것과 같은 카테고리를 대체하기 위해 기능과 의미사이의 일대일 관계로부터 형태를 분리시키는 것에 의해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흐려짐은 형상과 배경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의 명료함에 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을 추구한다(Benjamin, 2003)고 설명하였다.

        한편 패션에서는 경계 흐려짐 현상에 대해 모호함(ambiguity)으로 표현한 브래들리 퀸(Bradley Quinn)이 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모호함은 각 구성요소들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통합이나 요소들을 구분하지 않는 미분화 방식을 통해 창조되어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hybrid)한 형태를 띤다. 형태와 더불어 기존의 의복이 차지하던 공간 배열방식이나 의복 구성 요소들을 재배열시켜 시각적으로는 언캐니한 감각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패션 스타일을 미스터리하게 만들며, 익숙한 모양을 낯설거나 특이한 겉모습으로 다시 만든다(Quinn, 2003)고 설명하고 있다. Yang(2006)은 타 영역과 상호 관련하여 새로운 의미와 현상을 만들어낸 흐려짐은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었던 환경적 요소들을 파괴하거나 해체하여 이미 존재해온 대상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조합하거나 재배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Seo and Choo(2005)는 패션에서 해체주의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으로 표현되는 상호 텍스트성, 그리고 타 영역과 상호 관련한 새로운 문화의 생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상호 텍스트성과 새로운 문화의 생성은 곧 새로운 관계 맺기로 인한 경계 흐려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경계 흐려짐을 경계의 모호로 설명하고 있는 Seo(2011)는 현대 조형예술에서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기능확장에 의한 재배열의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되며, 이는 디자인이 구조화되지 않을수록 더욱 유동적 형태를 지니고 그들의 최상의 미학과 재현은 부분화된 형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존재하는 시스템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결합을 시도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형식들은 친숙한 모양을 낯설고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재조직화하면서 그들을 신비롭게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건축과 패션에서 논의되어 온 경계 흐려짐을 살펴보면 기능, 의미, 형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타자성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 관습적 관계 분리, 요소들 간의 통합이나 미분화에 의한 형태, 공간 배열방식 혹은 구성요소의 재배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경계 흐려짐의 키워드는 ‘관계성’이라는 것에 있다. 새로운 요소의 개입이든, 기존의 관습화된 질서를 분리하든 이는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새롭게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익숙하지 않은 미스터리한 형태로 나아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현대 패션 주얼리의 개념 및 경계 흐려짐 현상의 시대적 흐름
      
        3.1. 현대 패션 주얼리의 개념
        주얼리는 넓은 개념으로 인간의 신체에 추가하여 장식하는 것을 가리키며, 값이 비싸던 그렇지 않던 관계하지 않는다. 주얼리에 있어서 ‘값비싼’은 ‘결핍’에 의해 결정되며,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Bann et al., 2007). 현대에 이르러 주얼리는 휴대용 재산,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 신체 일부에 부착하는 장식물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 제작자와 착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요인에는 현대 주얼리 작가들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형태들을 추구하는 한편,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 개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Park, 2003), 또한 패션디자이너와 합작하는 사례의 증가로 패션 콘셉트에 따른 개성있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러한 주얼리의 의미 변화는 그 명칭에서 또한 다양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값 비싼 보석류로서 수집할만한 가치가 있거나 투자의 개념으로서 리얼 주얼리(real jewelry)로, 비싸지 않으면서 특별하게 유행하는 의상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신구로서 제작된 코스튬 주얼리(costume jewelry) 혹은 패션 주얼리(fashion jewelry)(“Jewellery”, n.d.)로, 그리고 진짜 보석을 사용한 주얼리와 조개껍질이나 플라스틱, 모조 보석류 사용의 코스튬 주얼리와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브리지 주얼리(bridge jewelry)(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fashion, 1995)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명칭을 토대로 현대 패션 주얼리를 현대의 패션 스타일을 감각적으로 완성시키거나 표현할 수 있는 주얼리로 정의하였다.

      

      
        3.2. 20세기 이전 현대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
        현대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에 있어 주요한 시작은 소재의 혁명에 있을 것이다. 필리페 페롯(Philippe Perrot)의 책Le Luxe: Une Richesse Entre Faste et Confort: XIXéme Siècle에서는 많은 럭셔리 오브젝트들에 있어서 귀중한 것과 유니크한 것들의 모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그는 값비싼 파인 주얼리(fine jewelry)를 모방한 패션 주얼리는 19세기 중반에 발생하여 모던한 시대의 혁명이었으며, 주요한 견인차로서 산업혁명이 그러하다고 보았다. 산업혁명은 럭셔리의 이미지를 도용하고 복제하였으며, 산업화된 제품들은 핸드 크레프트(handcraft)를 모방하였다(Bann et al., 2007)는 것이다. 이처럼 소재의 다양성은 전통적 주얼리의 기능과 착용방식을 모호하게 하는 주요한 의미를 지니게 하였으며, 결국 경계 흐려짐 현상의 주요한 첫걸음을 디뎠다고 볼 수 있다.

        현대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은 아마 1960년대일 것이다. 당시 신세대들은 주얼리에 대한 본질과 사회적 역할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장신구와 조각, 의상, 심지어 행위예술이 만나는 경계선이 연구되면서, 주얼리가 몸을 치장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예술적 실험을 위한 매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였다(Philips, 1996/1999). 플라스틱과 같은 저급함과 고급스럽지 않은 대중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인 60년대는 팝아트와 히피문화의 영향력이 지대한 시대였다. Fig. 1은 1968년 조르지오 드 상안젤로(Giorgio di Sant'Angelo)의 모던한 티아라(Tiara) 디자인 작품이다. 플라스틱과 모조보석을 활용한 주얼리 디자인이 신체의 관습적 연출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얼굴을 둘러싼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마치 예술조각과도 유사하여 주얼리라는 개념마저 모호하게 하는 경계 흐려짐을 보여준다(Bann et al., 2007).

        
          
          

          Fig. 1. 
				
          

          
            Giorgio di Sant'Angelo. American fashion accessories (2008), p. 24.
          
          

          

        

        한편, 패션 주얼리와 의복과의 경계 흐려짐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한 사람으로서 제롬 피콘(Jérome Picon)이 있다. 그는 잔느 랑방(Jeanne Lanvin)의 의복을 통해 의복이 액세서리로 확장되고 쓰이고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특히 화려한 광택의 의복 소재가 등장한 1960년대 주얼리는 의복과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1960년대 미래주의적 특성을 반영한 글래스, 메탈, 플라스틱 플레이트로 구성된 의상으로서 파코 라반(Paco Rabanne)의 작품을 통해서(Bann et al., 2007) 의복의 패션 주얼리화 경향으로서의 형태 경계의 흐려짐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지속된 주얼리 디자인의 실험성은 형태, 재료, 기술, 시리얼 프로덕션(serial production), 그리고 주얼리와 신체에 대한 관계성과 관련하여 열린 가능성을 두고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얼리는 성명서, 대중생산제품, 액세서리, DIY kit, 의복 부가물, 사진의 소품, 입을 수 있는 조각품, 의복 또는 스테이지 피스(stage piece)(Astfalck et al., 2005)로서 그 영역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패션 주얼리 디자인이 지속되었으며, 신체를 감싸는 주얼리에 대한 흥미도 지속되었다. 특히 1980년대 초는 볼륨과 큰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며, 커다랗고 교체할 수 있는 칼라(collar)들이(Bann et al., 2007) 주얼리로서의 의미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즉 의복이 주얼리로서의 기능으로 전도되기도 하며, 그 형태 또한 관습적 디자인을 벗어나 모호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순수예술로서의 논의를 가져온 주얼리는 개념적인 작품으로서 독립적인 오브젝트가 아니라 신체와 연관된 신체예술로 불리는 모호한 경계현상을 보여주었다(Astfalck et al., 2005).

        1990년과 2000년 사이는 영 디자이너들이 공예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주얼리와 의복 간의 경계가 더욱더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레디 투 웨어(ready to wear)와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컬렉션에서 반짝이는 장식 효과들이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었고, 보석(gem) 또는 반죽하여 만드는 페이스트 주얼(paste jewel)이 옷 위에 스티치로 장식되기 시작함으로써 의복과 주얼리가 새롭게 재결합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Fig. 2)(Bann et al., 2007).

        
          
          

          Fig. 2. 
				
          

          
            Kenneth Jay Lane. American fashion accessories (2008), p. 23.
          
          

          

        

        의복과 주얼리의 관계에서 경계 흐려짐 현상과 더불어 20세기 후반에는 스트리트 힙합문화의 영향으로 독특한 주얼리와 신체의 관계를 통한 경계 흐려짐 현상도 찾아 볼 수 있다. 관습적인 주얼리의 착용 공간에서 분리되어 치아에 덧씌워진 주얼리인 Fig. 3은 흑인남성들에게 주요한 신체장식을 위한 아이템이 되었으며 주얼리와 신체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명하게 한다. 주얼리와 신체의 관계에서 관습적인 연출 공간에 대한 경계 흐려짐 현상은 하이패션에서도 나타났다. Fig. 4는 ’94-’95 F/W에 이마와 입술에 늘어뜨려진 체인 형태의 주얼리를 발표한 파코 라반의 작품이며, 또한 실험적인 패션을 선보이기로 유명한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을 위해 만든 1996년 나오미 필머(Naomi Filmer)가 만든 마우스피스(mouthpiece)(Fig. 5)와 같은 주얼리 작품들은(Astfalck et al., 2005) 신체 예술과 모호한 줄타기를 보여준다.

        
          
          

          Fig. 3. 
				
          

          
            Flavor Flav. American fashion accessories (2008), p. 215.
          
          

          

        

        
          
          

          Fig. 4. 
				
          

          
            94-95 F/W Paco Rabanne. Fashion & Accessories (2007), p. 81
          
          

          

        

        
          
          

          Fig. 5. 
				
          

          
            Naomi Filmer's Mouthpiece. New directions in Jewellery (2005), p. 28.
          
          

          

        

        20세기 이전 현대 패션 주얼리에 나타난 경계 흐려짐 현상은 결국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값비싼 파인 주얼리를 모방한 패션 주얼리의 혁명에서 비롯되어 20세기 여러 문화 및 예술적 현상을 반영한 시대의 주류적 현상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서 주목할 것은 패션 주얼리와 복식, 패션 주얼리와 신체가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경계 흐려짐의 주요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경계 흐려짐 현상은 20세기 이전 현대 패션 주얼리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주류로 부상한 것으로서 패션 주얼리에 새로운 가치와 이미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4. 현대 패션 주얼리에 나타난 경계 흐려짐의 표현현상 분류 및 미적특성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20세기 이전 복식과의 관계에서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 신체와의 관계에서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에 주목하여 2000년대 이후 현대 패션 주얼리의 표현방법과 의미 그리고 미적특성을 분석하였다.

      
        4.1. 표현현상 분류
        
          4.1.1. 복식과의 관계에서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
          서양문화권에서 60년대 미래주의의 등장과 실험정신의 대두로 인해 주얼리는 의상과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패션에서 하나의 주요한 현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의상으로 대체된 경계 흐려짐 현상의 패션 주얼리는 미래주의라는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경계 흐려짐 현상을 반영한 현대 패션 주얼리는 의상의 하부 장식 개념이 아닌 맨 살 위에서 다양한 패션 콘셉트를 넘나들며 하나의 의상으로서의 새로운 혁신적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서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소재로 한 비키니 의상인 2001년 S/S 파티마 로페즈(Fatima Lopez)의 작품(Fig. 6), 2006년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보석으로 만든 수영복(Bann et al., 2007)은 섹슈얼한 럭셔리 콘셉트로 의상과 주얼리의 관습적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재배열됨으로써 경계 흐려짐을 보여준다.

          
            
            

            Fig. 6. 
				
            

            
              2001 S/S Fatima Lopez. Fashion & Accessories (2007), p. 81.
            
            

            

          

          의상과의 관습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패션 주얼리의 사례 가운데 2003년 S/S 세레딘 바실리에브(Seredin Vassiliev)(Fig. 7)의 작품에서는 소재의 크기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장된 커다란 페이스트 주얼리가 맨 살 위에 장식된 이 디자인은 아프리카인들의 원초적인 장식적 의상과도 흡사하였으며, 얼굴을 장식한 금속성의 패션 주얼리는 인도 여성들의 전통적인 장식과 유사함으로써 독특한 환상적 에스닉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이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주얼리의 신비스러움, 환상적 표현이 경계 흐려짐 현상의 현대 패션 주얼리를 통해서 보다 시각적으로 명료한 환상적 이미지 창출에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Fig. 7. 
				
            

            
              2003 S/S Seredin Vassiliev Fashion & Accessories (2007), p. 83.
            
            

            

          

          2000년대 이후 패션 컬렉션에서는 경계 흐려짐 현상의 주얼리가 의상을 넘어 패션 소품과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지배적인 패션 이미지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스와로브스키(Swarovski)와 협업한 제니 팩함(Jenny Packham)의 크리스탈 헤드드레스(crystal headdress)타입의 주얼리 디자인의 경우는 헤드드레스와 주얼리라는 아이템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지배적인 패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Fig. 8). 2007년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Fig. 9) 역시 커다랗게 과장된 비즈로 장식한 헤드밴드(Jeweled Headband) 타입의 주얼리가 아이템간의 경계 흐려짐을 보여주며 환상적 패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현대 패션에서 경계 흐려짐 현상의 주얼리는 벨트 형태, 마스크 형태 등과 같이 고유의 기능적 용도의 일반 패션 소품과는 달리 신체 장식 기능에 중점을 둔 특징을 보여주면서 기능과 의미와의 관계를 흐리게 만든다.

          
            
            

            Fig. 8. 
				
            

            
              2005 F/W Swarovski & Jenny Packham. New directions in Jewellery (2005), p. 84.
            
            

            

          

          
            
            

            Fig. 9. 
				
            

            
              2007 Marc Jacobs. American fashion accessories (2008), p. 126.
            
            

            

          

          많은 반짝이는 고급 보석류에서부터 값싸고 화려한 색상의 페이스트 소재에 이르기까지 복식을 대체하며 경계 흐려짐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패션 주얼리는 럭셔리함, 화려함, 과장됨으로 의상 혹은 기타 소품들을 대체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의상이 중심이 된 스타일에서 패션 주얼리가 중심이 되는 주체적인 위치로 탈바꿈되어 패션 콘셉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경계 흐려짐의 제이론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요소들 간의 통합, 공간 배열방식 혹은 구성요소의 재배열, 타 영역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과 같은 특징들을 표현한 경계 흐려짐 현상의 패션 주얼리들은 복식을 대체하는 아이템과 더불어 복식과 통합되어 아이템의 정체성에서도 모호한 경향을 띠고 있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복식 아이템과의 관계에서 관습적인 경계를 허물고 서로 상응하면서 새로운 통합적 형식인 착탈 방법의 변화, 연출 방법의 변화 그리고 표면 부착이라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복식 아이템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한 착탈 방법과 연출 방법에서 유연한 발상이 돋보이는 Fig. 10은 2013년 S/S 시즌의 파코라반 작품으로 네크리스 형태의 주얼리와 벨트가 새로운 관계 맺음을 통해 아이덴티티의 모호함을 보여준다. 반짝이는(glittery)한 골드 체인 형태로 제작된 벨트이자 네크리스가 된 모호한 형태미가 아이템간의 경계 흐려짐 현상을 보여준다. 패션 소품과의 새로운 관계 재조합을 통해 경계 흐려짐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사례로서 Fig. 11은 2013년 S/S 시즌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의 작품이다. 핸드백의 끈을 주얼리 화하여 손목 부위에 감아놓은 연출 방법이 흡사 뱅글(bangle) 형의 팔찌를 연상시킨다. 이는 주얼리이자 핸드백의 끈으로서 유동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경계 흐려짐의한 사례이다.

          
            
            

            Fig. 10. 
				
            

            
              2013 S/S Paco Rabanne. Collezioni Accessory (2012), p. 168
            
            

            

          

          
            
            

            Fig. 11. 
				
            

            
              2013 S/S Cavalli. Collezioni Accessory (2012), p. 113.
            
            

            

          

          주얼리와 다양한 복식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면 가방, 신발, 벨트, 안경, 마스크 등의 작은 패션 소품이 주요하다. Fig. 12의 사례는 주얼리와 구두가 통합되어 표현된 2014년 S/S 시즌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쿠튀르 작품이다. 하의 아이템이 짧아짐으로 인해 발목 부위에 장식으로 유행하게 된 발찌는 국내에서는 8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낯익은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발찌 형의 주얼리가 구두와 결합된 디올의 독특한 디자인은 발찌와 구두의 독특한 관계의 재조합으로 인해 발찌가 발목부위용 장식 아이템이라는 통념을 깨뜨리며, 전체 스타일에서도 영향력 있는 아이템으로서 인상을 남긴다.

          
            
            

            Fig. 12. 
				
            

            
              2014 S/S Christian Dior Couture. http://www.style.com
            
            

            

          

          한편 패션 소품과 달리 의상과 통합된 패션 주얼리도 통합된 형태의 주요한 축을 이루며 경계 흐려짐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흔히 의상 표면 위에 부착 즉 꿰매어짐으로써 주얼리가 되기도 하고 의상이 되기도 하는 새로운 관계 재조합을 통해 경계 흐려짐을 표현한다. Fig. 13의 2007년 S/S 시즌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디자인에서는 의복의 내부 및 소매에 늘어 뜨려진 주얼리 디자인이 의복의 디테일로서 혹은 패션 주얼리로서의 경계 흐려짐을 나타내며 관계 재조합을 통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14의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ltier)의 의상에서는 장식 체인을 보다 과장되게 표현하여 곡선 문양과도 같은 디테일로서 네크리스와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주얼리와 의상의 관계 재조합 혹은 재배열을 통한 경계 흐려짐 현상은 2000년대 이전부터 시작된 현상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표현 사례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얼리 브랜드인 스와롭스키와 패션 디자이너가 협업한 여러 작품들이 오트 쿠튀르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보다 더 명백히 가시화되고 고급화된 경향을 띠게 되었다는 측면은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Fig. 13. 
				
            

            
              2007 S/S John Galliano. Collezioni (2006), p. 319.
            
            

            

          

          
            
            

            Fig. 14. 
				
            

            
              2013 F/W Jean Paul Gaultier. http://www.style.com
            
            

            

          

        

        
          4.1.2. 신체와의 관계에서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
          고대의 주얼리 오브젝트들은 오늘날 대부분 스트링(string)이나 체인 그리고 피부에 가까이 붙어 신체 위에 놓여지고 있으며 가장 원초적인 인간 욕구의 만족을 표현하며, 우리 자신, 우리 삶, 우리 세계에 대한 환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Untracht, 1982). 특히 신체와의 관계에서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은 주얼리의 관습적 공간 배열방식으로부터 분리되는 데서 비롯되며, 이로써 주얼리가 유기적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고 새로운 환상을 실현한다는 점이다.

          신체와의 관계에서 경계 흐려짐은 바로 주얼리의 관습적 연출 공간의 분리에 따른 새로운 배열방법의 등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목, 팔, 손가락, 귀, 발목, 머리 등에서 신체를 장식했던 주얼리는 2000년대 이후 접착, 고리 걸기, 감싸기 등에 의한 신체 부착형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신체장식 부위와 차별화된 새로운 관계 맺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계 흐려짐 현상의 패션 주얼리는 신체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신체예술(body art)과도 모호해지기에 이르렀다.

          신체 예술로서 뿐 아니라 실제 신체 공간에서 주얼리의 연출 방식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신체 이미지 창출은 주얼리 시장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낳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일례로 미국 주얼리 디자이너가 개발한 초경량 와이어와 유리 등을 이용해 만든 속눈썹용 주얼리(“Jewellery in eyelash”, 2014)는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새로운 주얼리를 예고하기도 하였다. 패션 컬렉션에서도 독특한 패션 디자이너들만의 주얼리들이 등장하여 신체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확대되고 있다. 2007년 S/S 시즌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경우 패션 퍼포먼스 아티스트 리 바워리(Leigh Bowery)의 작품과 유사한 이미지의 눈썹 주얼리가 새로운 개성과 고급스러움의 양면성을 보여준다(Fig. 15). 그의 컬렉션에서 보여 지는 독특한 눈썹 모양의 주얼리는 눈썹이라는 새로운 신체 장식 부위의 탐색을 통한 공간적 재배열의 경계 흐려짐 현상을 설명한다.

          
            
            

            Fig. 15. 
				
            

            
              2007 S/S John Galliano. Collezioni (2006), p. 245.
            
            

            

          

          갈리아노의 눈썹형 주얼리와 유사한 맥락으로 관습적 연출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재배열된 사례로 2011년 언더커버(Undercover)의 독특한 귀찌 디자인이 주목을 끈다(Fig. 16). 신체 부위 중 귀는 피어싱에 의한 주얼리가 주로 착용되어져 왔다면, 귀찌 일명 이어커프(earcuff)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피어싱(piercing)을 하지 않고 귀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기존의 일반화된 귀걸이와는 다른 새로운 신체 감싸기 방법의 사례라 하겠다. 이것은 귀라는 신체 기관 형태를 모방하여 주얼리가 제2의 귀가 되고, 장식이 됨으로써 관습적인 귀와 귀걸이의 연출공간 관계가 깨어진 경계 흐려짐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언더커버의 독특한 귀찌 주얼리는 마치 인공 보철화된 초기능적인 귀와 같이 새로운 미래 신체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는 20세기 말 신체 예술가인 스텔락(Stelarc)의 컴퓨터 제어 시스템과 연결된 제3의 손(Paul, 2003/2007)과 같이 흥미로운 미래 신체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Fig. 16. 
				
            

            
              2011 F/W Undercover. Collezioni Accessory (2011), p. 45.
            
            

            

          

          세계적인 패션 컬렉션에 발표된 주얼리와 신체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 현상을 살펴보면 주로 얼굴 부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얼굴은 상호 소통적, 표현적, 언어적 기능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며, 가장 존재론적인 기능을 갖는 가시도구(Aumont, 1992/2006)이다. 주얼리는 그러한 얼굴 위 혹은 얼굴 주위에 장식되어 의상과 더불어 패션에 대한 소통적, 표현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Fig. 17은 2014년 S/S 지방시(Givenchy)의 마스크형 주얼리이다. 얼굴에 밀착되어 제 2의 피부와 같이 자연적인 얼굴 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얼굴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보여준다. 피부이자 주얼리가 된 이와 같은 공간의 재배열을 통한 경계 흐려짐 현상은 신체 예술과의 경계마저도 흔들고 있다.

          
            
            

            Fig. 17. 
				
            

            
              2014 S/S Givenchy. http://www.style.com
            
            

            

          

          이 밖에도 패션 컬렉션에서 경계 흐려짐 현상의 패션 주얼리들은 새로운 신체 연출 공간으로서 다양한 신체 부위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헤어에 표현된 주얼리 디자인인 Fig. 18은 2013년 S/S 시즌 마니쉬(Manish)의 헤어 주얼리이다. 많은 헤드 드레스 용도의 민속적인 장식 주얼리가 모자 타입으로 머리를 감싸듯 씌워지는 방식이라면 머리카락을 땋아 고리 걸기에 의한 방법으로 장식한 디자인이 독특하다. 관습적 연출 공간의 분리는 민 머리에 바로 주얼리가 접착된 파티마 로페즈의 디자인(Fig. 19)에서 보다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제2의 신체 표면인 듯 마스크레이(J. Maskrey)의 경우에는 바디아트에서 보여지는 타투형의 부착 주얼리가 전신의 표면을 장식하였으며, 케이티제트(KTZ)의 손톱 표면에 부착된 주얼리(Fig. 20)는 손톱의 연장으로서 기괴한 신체이미지를 창출하여 환상을 더한다.

          
            
            

            Fig. 18. 
				
            

            
              2013 S/S Manish Aro. Collezioni Accessory (2012),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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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F/W Fatima Lopez. Fashion & Accessories (2007), p. 83.
            
            

            

          

          
            
            

            Fig. 20. 
				
            

            
              2013 S/S KTZ. Collezioni Accessory (2012),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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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ressive methods and meanings of fashion jewelry design based on blurring of the boundary from 2000 to 2014
            
            

          

          
          

          새로운 신체 이미지를 창조한 경계 흐려짐 현상의 패션 주얼리의 또 다른 경향은 신체의 독특한 포즈와 형상을 이용하여 주얼리의 형태를 급진적으로 표현한 사례이다. 20세기 말부터 급진적인 신체 이미지와 주얼리 디자인에서 주목을 받은 나오미 필머의 작품이 주요한 사례이다. 필머의 조각 같은 신체 억압형의 주얼리들은 그 형태에서 주얼리의 관습화된 특징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주얼리를 연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얼굴기관이 가진 다양한 감정 표현과 소통의 의미에 대해 관찰하고 이를 주얼리와 연계하여 주얼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거나 독특한 신체 포즈가 갖는 의미를 주얼리와 함께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필머의 작품들은 역시 신체 예술가와 주얼리 디자이너들의 역할 경계마저 모호하게 만든다. 주얼리의 관습적 신체 연출공간을 벗어난 이와 같은 형태들은 주얼리가 하나의 디바이스(device)로서 새로운 신체 표면(surface)과 관계를 맺으며, 주얼리의 형태, 기능, 의미 등을 새롭게 한다.

        

      

      
        4.2. 미적 표현특성
        현대 패션 주얼리는 20세기 중반 이후 저급 소재를 아우르며 대중성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탈경계라는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복식과 신체 사이에서 보다 복잡하고 모호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 앞선 절에서는 2000년대 이후 현대 패션 주얼리가 복식 및 신체와 경계 흐려짐 현상의 2가지 현상에 초점을 두고 표현 방법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그러한 표현 현상에 따른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에서 분석된 첫 번째 미적 특성은 주얼리의 관습적인 형태를 탈피하여 복식과 유사하거나 혹은 신체나 동물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한 은유성이다. 이는 고전적 주얼리가 가진 여러 기능 가운데 예술적 장식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패션 이미지 혹은 신체에 대한 비유로서 은유적인 내러티브를 창출한다.

        2000년대 이후 경계 흐려짐을 반영한 현대 패션 주얼리의 은유성은 20세기 이전의 사례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앞서 1980년대 초에 등장했던 커다랗고 교체할 수 있는 칼라(collar)들이 주얼리를 은유했던 사례는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하였다. Fig. 21은 2006년 F/W 루엘라(Luella)의 작품 사례이다. 의복의 디테일로서 칼라에 더해진 진주장식은 칼라와 주얼리의 미분화를 보여주며 개념적으로 유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식과 주얼리의 미분화된 경계 흐려짐의 사례는 친숙한 형태를 낯설고 새롭게 이해하도록 하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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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W Luella. http://www.style.com
          
          

          

        

        2000년대 이후에는 또한 의복의 디테일을 넘어 온전한 복식의 형태를 대체하며, 경계 흐려짐 현상이 보다 명시화되고 있다. 가령, 화려한 장식의 주얼리가 투명(see-through) 혹은 신체를 드러내는(body conscious) 스타일의 의상으로서, 의미가 분리되거나 혹은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대체된 사례들은 기존의 스테레오 타입에 있던 복식과 주얼리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 Fig. 22의 사례는 2002 F/W 파티마 로페즈의 작품으로써 주얼리가 화려한 장식 스타일의 의복 자체를 대체함으로써 원시적인 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관습적 질서에 있던 요소들을 새롭게 분리하고 재배열함으로써 주얼리에 새로운 메시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Fig. 22. 
				
          

          
            2002 F/W Fatima Lopez. Fashion & Accessories (2007), p. 78.
          
          

          

        

        주얼리는 신체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신체를 은유화한다. 이것은 신체를 매개로 하여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순수 예술장르인 신체 예술과 같이 내러티브(narrative) 전달을 특징으로 한다. Fig. 23의 경우는 2002년 F/W 제이 마스크레이(J. MASKREY)의 작품으로서 주얼리가 관습적인 연출 공간을 벗어나 의외적인 공간으로서 얼굴표면에 부착되어 있다. 눈물 형태로 은유화 된 주얼리가 마치 신체의 일부인 듯 표현되어 디자이너의 내러티브를 전달한다. 또한 바디 페인팅을 연상시키는 맨 살 위에 꽃 모티프와 주얼리 장식은 제2의 피부와 같이 새로운 신체 이미지를 창출한다.

        
          
          

          Fig. 23. 
				
          

          
            2002 F/W J. MASKREY. Gap Collections (2002), p. 437.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은유화 된 주얼리는 디자이너가 의도한 새로운 신체상으로서, 인간과 동물이 미분화된 신화적 이미지로, 혹은 자연적 신체를 벗어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급진적 신체 이미지로도 표현되고 있다. Fig. 24는 2003년 S/S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으로서 날카롭고 큰 새의 부리 형상을 코에 부착하여 마치 미분화된 신화적 형상으로서의 은유화 되어 독특한 내러티브를 만들기도 한다. 신체 뿐 아니라 2014년 마르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작품(Fig. 25)에서는 의상의 후드부분의 주얼리가 머리카락으로 은유화되었으며, 복면형의 마스크와 결합된 기괴한 인형의 신체를 표현하며 스토리를 전달한다. 이는 내러티브 있는 은유성으로서 주얼리가 단순한 장식의 기능을 넘어서 인간의 새로운 취향이나 사상 등 내면을 표현하는 영향력 있는 아이템으로 그 가치가 재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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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S, Alexander McQueen. Gap Collections (2002), p. 36.
          
          

          

        

        
          
          

          Fig. 25. 
				
          

          
            2014 S/S Maison Martin Margiela. http://www.style.com
          
          

          

        

        두 번째 미적 특성으로는 패션 주얼리와 복식, 패션 주얼리와 신체의 새로운 공간 배열방식에 따른 통합성이다. 통합성은 물질과 물질의 고전적 개념과 형태가 무너지기 시작한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으로서 주얼리와 복식에서도 기능의 통합으로 사물과 사물간의 경계 흐려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성의 사례로서 먼저 주얼리와 복식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주얼리와 복식이 가지고 있는 두 물질적 요소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관계로 재조합되어 새로운 의미생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Fig. 26은 2013년 S/S 시즌 파코라반의 맨살을 드러낸 주얼리이자 샌들(sandal)이 된 통합적 디자인이다. 투명 끈으로 샌들과 연결된 주얼리가 새로운 관계 맺음을 통해 억압적 페티쉬를 연상시키며 성적 아이템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Fig. 27의 2005년 F/W 로베르트 캐리 윌리암스(Robert Cary-Williams)의 작품에서는 주얼리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적 기능이 의도적으로 찢겨진 티셔츠 디자인과 만나서 지저분함 속에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새로운 이미지의 패션을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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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S Paco Rabanne. Collezioni Accessory (2012), p. 168.
          
          

          

        

        
          
          

          Fig. 27. 
				
          

          
            2005 F/W Robert Cary-Williams, Gap Collections (2005), p. 343.
          
          

          

        

        복식과 주얼리, 이 두 사물과의 관계에서 통합을 통한 경계 흐려짐 현상은 결국 관습적 형태가 해체되고 재조합되어 새로운 형태미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패션 이미지 창출과 감성적 가치를 나타내며, 패션 주얼리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지배적인 패션 이미지 창출의 영향력있는 아이템으로서의 위상이 재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식과 주얼리의 통합을 넘어 Fig. 28은 2013 S/S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으로서 새로운 타자로서 신체가 개입되어 새로운 형태 통합으로 표현된 경계 흐려짐의 사례이다. 클러치 백의 손잡이이자 반지형의 주얼리로 모호하게 인식되고 있는 이 디자인은 사물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손동작에 착안하고 있다. 즉, 주얼리와 가방 사이에 신체라는 타자의 개입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한 경계 흐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Fig. 28. 
				
          

          
            2013 S/S Alexander McQueen. Collezioni Accessory (2012), p. 133.
          
          

          

        

        한편, 주얼리는 신체와의 통합으로 새로운 신체 이미지 생성과 함께 신체 예술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Fig. 29는 2012년 F/W 시즌 미우미우(Miumiu)의 작품으로서 얼굴 표면과 통합된 주얼리 디자인이다. 얼굴에 부착되어 마치 얼굴의 일부인 듯 한 주얼리는 자연으로서의 인간 얼굴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며, 새로운 신체 이미지를 보여준다. 얼굴 및 신체의 맨살(bare skin) 위에 부착되어 통합된 주얼리 디자인은 앞서 은유적 특성을 보여준 사례와 더불어 장식적으로 메이크업(makeup)을 대체하거나 무의미한 부위에 단순 부착됨으로써 관습적인 주얼리의 연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얼리와 신체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공간 배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익숙하지 않은 신체를 표현하며 신비감과 환상을 불러온다.

        
          
          

          Fig. 29. 
				
          

          
            2012 F/W Miumiu. Collezioni (2012), p. 295.
          
          

          

        

        많은 신념과 이론들이 통합되고 있는 시대에 이와 같은 경계 흐리기 현상의 현대 패션 주얼리는 새로운 형태성과 내러티브가 더해져 예술적 아이템으로서 복식 및 신체 예술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새로운 패션 이미지의 창조적 매개체로서 위상을 달리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주얼리의 놀라운 예술적 위상과 변화의 움직임은 현재, 주얼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도 흔들고 있다. 한국 주얼리 디자이너 김계옥의 경우는 몸에 남은 자국, 문신, 향기도 주얼리라고 정의(“Intangible Jewellery”, 2008)함으로써 향후 주얼리가 비 물질성을 포함하며, 몸을 장식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 또한 주얼리로 정의하는 독특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단 김계옥의 경우 뿐 아니라 비 물질성에 대한 예술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건축 등과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의 여러 연구와 현상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주얼리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도 비 물질성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 작품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비 물질성에 대한 예술계에서의 흐름은 주얼리의 정의마저 흐리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주얼리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인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상징적 매체로 작용하여 왔던 주얼리는 서양에서 특히 산업화 이후 더 값싸고 다양한 이미테이션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러 사상과 이론, 체계들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 패션 주얼리가 복식 및 신체와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계 흐려짐이 하나의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에 초점을 두고 복식 및 신체와 관련하여 표현방법과 의미 그리고 미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계 흐려짐 현상을 표현한 현대 패션 주얼리 디자인은 복식과의 관계에서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과 신체와의 관계에서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으로 크게 이분화되었으며, 구체적인 표현방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복식과의 관계에서 경계 흐려짐 현상의 현대 패션 주얼리는 골드, 다이아몬드와 같은 럭셔리 소재, 혹은 페이스트형 소재를 사용한 투명한 패션 아이템 표현, 주요한 기능이 배제되고 장식적 속성이 주요한 헤드드레스, 벨트, 마스크 등과 유사한 형태 표현, 착탈에 의한 패션소품과 주얼리의 의외적 통합, 패션 소품의 일부를 주얼리로 대체하여 새로운 연출방법 창출, 패션 소품 및 의상 표면 위에 접착 혹은 바느질로 결합되는 방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경계 흐려짐 현상의 패션 주얼리가 관습적 관계의 재배열을 통해 기능과 의미에서의 모호한 관계, 주얼리의 스테레오 타입과 스타일링의 붕괴, 기능과 장식의 조화 그리고 패션이미지에서 주요한 중심적 역할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신체와의 관계에서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은 주얼리의 관습적 공간 배열방식으로부터 분리되어 재배열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방법적인 면에서 관습적 연출 공간을 벗어난 얼굴(눈썹, 안면 등), 귀의 표면, 민머리, 몸 등 신체기관의 형상을 본 따 만든 감싸기 형태 혹은 맨 살 위에 부착, 타투형태의 신체표면 부착 그리고 신체의 독특한 포즈와 형상을 이용한 조각예술과 같은 주얼리 형태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경계 흐려짐을 반영한 현대 패션 주얼리가 새로운 신체 표면의 표현을 통한 급진적 신체 이미지 창출과 새로운 환상 실현을 실현하며, 신체 예술과도 그 경계가 흐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음으로 경계 흐려짐 현상을 반영한 현대 패션 액세서리의 미적 특성은 은유성과 통합성이다. 경계 흐려짐 현상을 반영한 현대 패션 주얼리에서 은유성은 복식 및 신체와의 관습적 관계를 해체하고 재배열을 통해 새로운 은유적 형태 및 신체 이미지를 창출하고 내러티브를 전달한다. 통합성은 주얼리와 복식, 주얼리와 신체의 새로운 공간 배열방식에 따른 것으로 패션 주얼리가 가진 스테레오적인 타입을 벗고 기능의 통합, 의미의 모호함, 새롭고 신비로운 신체 이미지 창출을 보여준다. 주얼리와 복식, 주얼리와 신체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미적 특성은 결국 관습적 형태가 해체되고 재조합되어 새로운 형태미를 제시한다. 그리고 경계 흐려짐 현상을 반영한 현대 패션 주얼리가 단순한 장식을 넘어 패션 이미지 창출에서도 영향력있는 직접적 혹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경계 흐려짐 현상의 패션 주얼리들은 오늘날 현대 패션 주얼리들의 주요한 특징이 될 만큼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모호한 ‘경계의 흐려짐’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의 주요한 패러다임으로서 디자인 분야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러다임과 더불어 현대 주얼리 아티스트들와 패션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한 전략적 유행 역시 패션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하며, 패션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 경계 흐려짐 현상을 보여주는 현대 패션 주얼리 디자인은 단지 패션 주얼리가 의상의 하위 개념에 종속적 가치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패션 이미지 결정에 영향력 있는 주력 아이템으로써 지위와 가치탐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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